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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 조사에 응답한 중학생 2080명 중에서 저

소득층(연소득 2400만 원이하)에 해당하는 3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상관

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다

른 양육태도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적응과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및 방임학대

와 부정양육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부분매개효과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학교

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생

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및 가족개입적인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빈곤,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Ⅰ. 서 론

학교는 가정에서 벗어나 학업수행, 친구 및 선생님 등의 학교구성원과의 인간관계 등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장소이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사회적질연구 제4권 제1호 (2020. 3)

34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것은 개인적 인격발달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학습한다는 의미이다(노미화․허미정․

최연실, 2015). 그리고 청소년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고 

존재하는 환경은 학교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형태의 직업학교, 대안학교에서 

머무르고 그들의 시절을 보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들

에 게 주요한 과제이다(박혜진․김형태․이수천, 2018).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적응은 주의해야 할 주제이다. 왜냐면 한국은 

1998년 IMF 이후 계층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사교육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에서 저소득층 청

소년들은 학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학업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학교생

활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가 많다(김영희, 2002). 

이런 관점에서 취약한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교생활부적응문제가 연구의 주제들

로 자주 논의된다(황매향, 2016).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브룩스건과 던컨

(Brooks-Gunn & Duncan, 1997)은 빈곤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인지와 정서 및 신체적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걸 밝혔다. 더 나아가 빈곤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교부적

응 및 비행, 병리적 행동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ttin-Pearson et al., 2000; 

Evans, 2004). 선행연구의 내용들은 빈곤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전반적인 부분에 부정적 영

향을 주고 학교생활부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관련 연구들은 빈곤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스

트레스나 부정적 정서 등 위험요인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저소

득층 부모는 장시간 노동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녀와 상호작용할 시간이 없어 그들은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되어 인지발달 저해를 겪는다. 동시에 면대면으로 부모와 커뮤니케

이션 할 시간부족으로 자녀들은 언어발달을 겪게 될 수 있다(Evans, 2004). 하지만 모든 

저소득층 청소년이 학교부적응 등 부정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 

부분에 집중해 해답을 얻으려 했고, 학교부적응에 대한 완충적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자 했다. 결과적으로 완충효과로 공통적인 것은 ‘사회적 관계’였다(황매향, 2016). 특히 기

존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해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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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에 대해 데이먼(Damon, 1997)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청소년기 자녀는 이때

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가장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

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취해야 하는 행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권은경

(2008)에 따르면 기존 대가족형태에서 핵가족형태로 현대의 가족체제는 바뀌어져서 과

거 형제자매들 간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한

다. 또한 불안정한 청소년시기에 부모의 지지적 태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

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태도나 행동으로 발현된다. 이를 부모양육태도라 한다(남상인, 1983; 이

숙, 1987). 

이런 점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해 부모양육태도를 주요한 변수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을 하는데 있어 부정적 양육태도

가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하고(Evans, 2004),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교부적응에 대한 완충적 

사회관계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빈곤층의 부모가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임선아, 2013),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교

적응능력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빈곤이 초래하는 물리적환경보다 부모의 스트레스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적절한 양육태도를 형성하지 못

한다(McLoyd, 1990).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규정했다. 파곳(Fagot, 1974)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온정적 돌봄으로 자녀들의 신체적, 인지적 성장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해 부모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라 했다. 이숙(1987)은 양육자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보이는 태도로 정의했다. 남상인(1983)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

타내는 행위라고 했다. 베르크(Berk, 2006)는 부모양육태도를 자녀양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및 성격

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앳워터(Atwater, 1992)는 부모양육태도의 핵심개념을 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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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애정과 가르침의 과정이라 규정했다. 쉐이퍼(Schaefer, 1959)는 부모양육태도를 2개

의 축으로 대별하여 일종의 모형을 제공했다. 첫 번째 축은 애정-적대, 두 번째 축은 자율-

통제로 가설적인 원형모형으로 간주된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

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이화순, 2003; 이선애,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적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유지현․ 장경문, 2007)는 연구도 있다. 임

선아(2013)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긍정적일 때 학교적응에 정적영

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양육태도를 변수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매개변

수나 조절변수로 자아존중감이나 배려감, 자기조절, 자녀교육 참여 등을 주로 사용했다. 

부모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기보다 실제적으론 부모양육태도가 

자녀나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해 진행해 보려 한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취약한 대상

에게 적절히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설하면 개인을 구성하는 환경은 급격히 변

하고 있다. 이 환경은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학업과 인간관계 등의 과업이 주어져 있고, 발달단계상 환경변화에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아의 특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노은수, 2010). 

이런 융통적이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특성을 자아탄력성이라 한다. 

이런 자아탄력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스트레스 등의 위험요소로 변화되어도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성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의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Bolck & Bolck, 1980),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처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자아탄력성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사회적 불안, 고용 불안정 및 가정붕괴 등 안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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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시대적 여건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시대에서 

타인을 포함한 제반환경여건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의 변화와 더

불어 피터슨과 한버그(Petersen & Hanburg, 1986)는 청소년기의 내·외적 변화의 급작성

에 주목하면서 이 시기의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텔레겐(Tellegen, 1985)은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 및 경험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게 하는 효능에 주목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클로넨(Klohnen, 1996)은 자아탄력성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 주고 자아존중감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해 주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을 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인지적 힘과 관련 있는 개념일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고찰할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경수․

김화경, 2011). 왜냐면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을 비롯해 인간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무대이다. 청소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상황에서 탈피하는 

시기로 온전한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장휘숙, 2004). 따라서 청소년기에 확

립된 자아탄력성은 성인기의 성격 및 정체성과 관련되어 중요하다. 

이런 자아탄력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블록과 크레멘(Block & Kremen, 1996)은 자아

탄력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인지적 자원으로 보았다. 즉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긴장

과 충동을 억제 및 조절하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러터(Rutter, 1985)는 자아탄력성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대별하여 전자는 개인이 가진 감정역량으로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적응적 자원으로 후자는 내적·외적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자아통제를 변화시키는 역동

적 힘으로 보았다. 자아탄력성에 대해 청소년들의 어머니들은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특징

으로 낙관성을, 가족탄력성의 특징으로 유대관계를, 지역탄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도

움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주요한 특징으로 인식했다(이금옥, 2008).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론 자아탄력성이 긍정적 영향

을 끼친다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닌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

사를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에게 친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Garmezy, 1980). 자아탄력

성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가족과 학교 친구를 포함한 타인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면

서 자기효능감과 정체성에 대해 뚜렷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렵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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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업에 대처할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Block & Kremen, 1996). 

이와 비슷하게 앤소니(Anthony, 1987)는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역할수행능력을 강화시

킨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환경의 장애와 어려움을 이겨낸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자아

탄력성은 이런 관점에서 발달단계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

은 청소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임선희․명재신, 2016). 이승현(2009)에 

따르면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왜냐면 청소년기 자녀는 이 시

기에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졌다면 그 자녀는 자신의 자율적인 내적준거

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반면 부모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가졌다면 그 자녀는 타인의 기준을 자신에게 투영할 것

이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자신의 내적 규준이 약화된 존재로 될 가능성이 높다. 자아

탄력성이 강한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를 보

인다(구자은, 2000). 김경수와 김화경(2011)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으로 지각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역량이 강화되는 등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걸 밝혔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인다. 

본 연구는 상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첫째,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저소득층 청

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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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로 설정했고, 종속변수

로 학교생활적응능력을 제시했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자아탄력성으로 설정했다. 성별, 이

성친구 유무, 형제자매유무, 친부모 모두 있음, 편부모 있음, 계부모 및 없음을 통제변수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가설 1.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저소득 가정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자아탄력

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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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2013년) 조사에 응답한 중학교 1학년은 총 2080명중에서 중에서 저소득층(년 2400

만 원이하)에 해당하는 3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은 성별로 남자 51.9%, 여자 48.1%, 형제 있음 11.0%, 없음 89.0%, 이성친구는 있음 

23.1%, 없음이 76.9%로 구성되었다. 부모구성은 친부모 모두 있음 49.7%, 편부모 45.5%

이며 계부모 및 없음 4.8%로 나타났다.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160 51.9

Parents

Parents 153 49.7

Female 148 48.1 Single parent 140 45.5

Siblings
Have 34 11.0 Step-parent 2 .6

None 274 89.0 None 13 4.2

Friend 

of the 

opposite 

sex 

Have 71 23.1

None 237 76.9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조사 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로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문항들을 참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등 3개의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1) 독립변인: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허묘연(1999)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항목 21문항과 허묘연(1999), 

김세원(2003)의 아동 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조사한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이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하위변인은 감독 3문항, 애정 3문항,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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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설명 4문항, 비일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방임 4문항, 학대 4문

항으로 등 총 29문항의 신뢰도는 .876으로 신뢰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매개변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블록과 크리먼(Block & Kreman, 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보완

한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3년에 조사한 항목으로 구성

한다. 이를 양지원(2015)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효과성에 관한 해결 중심적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사용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 3 문항, 호기심 

4문항, 낙관성 3문항, 활력성 4문항 4개 요인으로 총 14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신뢰도 

계수는 .88으로 신뢰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종속변인: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은 문선모(1977),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

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에서 학교행사 관련문항을 제외 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한국아동청

소년패널(2013)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

하여,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학습활동, 학교

규칙, 교사관계, 교우관계의 4개 하위영역과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신뢰도계수는 .94

로 신뢰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프로그램은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신뢰

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을 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특성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

째, 매개영향 분석은 Sobel 검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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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각 변수의 기술통계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전에 각 변수들에 대한 분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양육태도는 4점에서 긍정 양육태

도는 평균 2.866로 가장 높으며, 부정양육태도 2,745점, 방임학대 2.353으로 낮게 나타났

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2.77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2.898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 모두 왜도가 .842에서 -.113 사이에 있으며, 첨도는 1.527보다 작

게 나타나서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Low income 

class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1 4 2.866 0.475 -.113 .24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1 4 2.746 0.477 -.446 .953

Neglect․Abuse 1 4 2.353 0.387 .842 1.527

Ego-resilience 2 4 2.777 0.400 .225 .559

School life 

adjustment
1 4 2.898 0.378 .000 1.483

2. 상관관계 분석

학교생활 적응과 긍정양육태도는 r= .422의 상관, 방임학대와 부정양육은 r= -.506의 상

관을 보이며,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은 r= .266의 상관을 보이나 자아탄력성과 부정

양육과 방임학대와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두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8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6미

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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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Low income clas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Neglect․

Abuse
Ego-resilience

School life 

adjustment

Low 

income 

clas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126* 1 　 　 　

Neglect․Abuse .222** -.506** 1 　 　

Ego-resilience .230** -.015 .097 1 　

School life 

adjustment
.422** .116* .113* .266** 1

*

p < .05, **p < .01

3. 매개효과 분석 

저소득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배런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만든 분석방법 모형에 맞

춰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행하고 다음으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끝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

향력이 두 번째 과정 보다 효과가 낮고 유의미하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양육태도(β=.233)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양육태도와 방임학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양육태도(β=.388)는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양육태도와 방임학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양육태도(β

=.233), 부정양육태도(β=-.124)와 자아탄력성(β=.194)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긍정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사회적질연구 제4권 제1호 (2020. 3)

44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부정양육태도 및 방임학대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

단계에서 10.2%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2단계에서는 20.4%, 3단계에서는 23%의 설명

력을 나타낸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F값을 단계별로 보았을 때, 회귀선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 값을 보았을 때, 통제변수, 독립변수, 매개변

수 모두 10 이하의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and Ego-Resilience on School Life Adjustment

Variable 　　

1 Step (Mediate 

variable)

2 Step 

(Dependent 

variable)

3 Step 

(Dependent 

variable)
VIF　

　

β P β P β P

　Control 

variable

Gender .045 .420 .068 .196 .060 .251 1.048

Friend of the 

opposite sex 
.118* .033 .006 .903 -.016 .748 1.022

Siblings .065 .243 -.092 .082 -.105* .044 1.041

Step-parent -.149** .008 -.031 .549 -.002 .962 1.047

Single parent -.052 .358 .025 .643 .035 .506 1.079

No parents -.971 .213 .043 .428 .056 .286 1.087

Independent 

Variabl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33*** .000 .388*** .000 .343*** .000 1.213

Negative 

parenting 

attitude

.033 .624 -.118 .060 -.124* .044 1.471

Neglect․Abuse .017 .808 .079 .219 .076 .229 1.538

Mediate 

Variable
　 　 　 　 　 .194*** .000 1.114

Stastistic
R2 　.102 .204　 .230

F　 3.769*** 8.510***

　　 9.284*** 　

*

p < .05, **p <.01, ***p <.001

이런 매개효과에 대하여 Sobel test 검정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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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obel Test for Mediating Effects

Path of variable Mediating effect Sobel t P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School life adjustment
.045 2.379 .03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School life adjustment
None - -

Neglect․Abuse ⇒ School life adjustment None - -

매개효과 검정은 Sobel test 한 결과 긍정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β=.045)을 매개로 부

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효과분해는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효과분해 분석은 Sobel 

test를 이용하여 검증했으며, 먼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

양육은 자아탄력성에 직접효과(ß=.233)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효과(ß=.194)이며, 긍정양육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ß=.343) 및 간접효과(ß=.04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총 효과(ß=.388)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부정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는 직접효과(ß=-.124)

는 나타났으나,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Effect Decomposition

Path of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Ego-resilience .233 .233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194 .194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388 .343 .045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Ego-resilience  None  None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None  None  -

Neglect․Abuse ⇒ Ego-resilience  None  None  -

Neglect․Abuse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None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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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긍정양육(ß=.388)태도는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

지며, 부정양육태도(ß=-.124)는 낮아졌으며 학교생활 적응력이 낮아지며, 방임학대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 2]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의 검증결과 긍정양육태도(β=.233)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양

육태도와 방임학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를 부분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 3]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의 검증결과 자아탄력성(β=.194)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3]이 

채택되었다.

넷째, [가설 4]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침

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다’의 검증결과 긍정양육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ß=.045)는 나타났다. 부정양육태도와 방임학대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 4]가 부분채택 되었다.

<Table 7> Hypothesis Test Results

Hypothesis Hypothesis content
Adoption of 

hypothesis

Hypothesis 1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life adjustment Partial adoption

Hypothesis 2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ego-resilience Partial adoption

Hypothesis 3 The effect of ego-resilience on school life adjustment Adoption

Hypothesis 4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life adjustment 

through mediation of ego-resilience
Partial adoption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범기

KJSQ 4(1) March 2020  47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평균이 2.86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은 평균 2.777, 학교생활적응은 평균2.89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수들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양육태도가(r=.422), 방임학대

와 부정양육(r=-.506)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부정양육 및 

방임학대와는 상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셋째, 저소득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양육태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양육태도와 방임학대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한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긍정양육태도만 매개효과

를 보였고 부정양육태도 및 방임학대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려 한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학교생활에 정적 영향을 미친것은 기존 연구

(임선아, 2013; 박혜진 외, 2018; 노미화 외, 2015; 박순주·심혜원, 2012)와 맥을 같이한

다. 이 부분과 관련해 실천적 제언을 하자면, 사회복지관이나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저소득

층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의 학교나 기관들이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차원에서 저소득층부모들이 청소년자녀들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비

롯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및 가족교육 등을 진행하

고 있으나 모집과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질

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중심교육보다는 집단 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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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부모역할에 대해 위로, 지지, 격려, 강화하는 시간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거시적 환

경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가정의 부모가 비저소득층 가정의 부

모에 비해 노동이나 경제 및 제도적인 부분에서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서 저소득층부모는 스트레스를 청소년자녀에게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 분배적 문제로 귀결된다. 정책가를 비롯해 실천현장의 실천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포용도가 높

은 사회적 질을 고려한 사회로의 합의가 필요하다(이소영, 2017).

셋째,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기존 연구(박순주·심혜원, 2012)

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대한 유연한 개인의 태도로서 저소

득층 청소년들이 이를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맞는 

학교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연계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실무가들은 개입해야 한

다. 가령 정규과정 외의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경험을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제

공해야 한다.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연계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돌봄서비스 및 

개인별정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되리라 본다(Won et al., 2019).

한편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 데이터를 근간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를 하였다. 후속연구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양육태도가 의미 있는 변수로 자

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부모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정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부모 당

사자의 양육태도를 점검하여 부모와 자녀 간 격차를 살펴보며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

안을 고찰해 볼 필요성도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검증한 매개효과가 시간적 변화에 따

라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종단연구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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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For this 

purpose, 308 out of 2,080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d responded to the 4th year survey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were chosen, based on the national sampling. These 308 were 

from households with low income (less than 24 million won a year). The analytical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ed impac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parenting attitud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parenting attitudes and between negligence and abuse and fraudulent parenting. 

Thir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and 

it also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rough ego resilience. In addition, ego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self-resilience reinforcement program and family intervention social 

welfare program and policy for the youth from low-income households for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Key Words: Adolescents, Poverty, Parenting attitude, Ego-resilience, School life adjustment




